
- 339 -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2, 339-383

재한 국인 상담 공자의 수련경험

주 홍 화(ZHOU, HONGHUA) 이 소 연 서 석†

연세 학교

석사졸업 박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의 목 은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상담 공 학 과정을 포함한 수련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 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 목 에 맞는 연구 상을 선정

하기 해 의도 표집을 활용하 고, 최종 으로 조선족 국인 상담 공자 4명과 다른 민

족(비조선족) 국인 상담 공자 7명 총 11명을 상으로 일 일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참

여자와의 심층면담 자료를 사한 텍스트를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을 용하여 분석하

고, 최종 으로 5개의 역과 15개의 구성요소, 29개의 하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역은

‘한국에서 상담을 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느낀 복합 인 심경’, ‘학업과 수련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외국인 상담 공자로서 혜택을 경험함’,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같이 이겨내고 성장함’, ‘상담수련 법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구성요소와 하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재구성하 고 재한 국인 상

담 공자의 수련경험을 상황 구조와 일반 구조의 순으로 기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 한계와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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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학 과정에 재학 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0,018명으로 7년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 고, 그 국인 유학생들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교육부,

2020). 국내 상담 공 학 과정에 재학 인

유학생들에 한 통계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최근 들어 상담 공 유학생을 비롯하여 상담

련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 수련

생과 학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에서 외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외국인 상담

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 공 유학

생들은 자신의 문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 임상

분야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Peterson, Briggs,

Dreasher, Horner, & Nelson, 1999), 유학생, 외국

인노동자 등 기존의 상담 취약계층이 상담서

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근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Atkinson & Lowe, 1995). 한 상담

공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국

의 정신건강 수요에 효과 으로 부응할 수 있

고,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상담을 제

공하는 등 상담 분야의 발 에 기여할 수 있

다(Clawson, 2004). 이처럼 국내에 상담 공 유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험이 유학생 개

인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미치는 향에도 불

구하고, 상담 공 유학생들의 수련경험 반

에 한 다각 이고 심층 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유학생 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수련과정(학 과정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다양한 어려움

을 경험하는데(Ng, 2006), 정교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Perrucci & Hu, 1995)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

로 상된다. 재한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오자마자 기숙사 배정, 은행 계좌 개설 등 행

정 인 차를 거치면서 언어장벽의 문제를

경험하고, 학업과 인 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무력감,

외로움과 향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김

성 , 최혜정, 김수진, 2012). 한편, 국내 상담

공자들은 학 과정 외에도 상담실습, 수퍼

비 , 공개사례발표, 교육분석 등을 포함한 상

담수련과정을 거치는데(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 상담수련과정에서 새로

운 수련환경에 응하기 힘들어하거나 보상

담자로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채순옥, 최혜

란, 2015), 수퍼바이 와 소통하지 못하고 혼

돈에 빠지거나(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갈등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다(채순옥, 최혜란, 2015). 이처럼 학

과정 외에도 집 인 상담수련과정을 이수해

야 하는 상담 공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생으

로서 경험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 상담

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 으로 겪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련하는 상담 공자들이나

다른 공 유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된다.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에 재학하는

부분의 외국인 상담 공자들은 다른 공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구어(Mittal & Wieling,

2006), 문어(Chen & Van Ullen, 2011) 사용 시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

다(Behl, Laux, Roseman, Tiamiyu, & Spann, 2017).

외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업 에 학생과 교

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읽기․쓰기 과

제의 비 이 높으며, 발표에 한 요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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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 본국과 다른 미국 교육시스템에 응하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어

려움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Behl et al., 2017). 한 수퍼바

이 에게 요구 사항이나 고민을 말하는 데 불

편함을 느 고(Killian, 2001), 상담 공자로서

모국어가 아닌 어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

에서 내담자에게 상담사로서 문성을 의심받

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 다(Fuertes, Potere, &

Ramirez, 2002; Mittal & Wieling, 2006). 한편, 상

담 공 유학생들은 문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담

공자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

박감을 느끼거나 단기간에 응해야 하는 도

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반

의 설 는 단계를 지나 좌 , 불안, 분노, 부

감 등 정서 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

로 나타났다(Black & Mendenhal, 1991; Mittal &

Wieling, 2006). 교수진과 수퍼바이 와의 계

에서도 문화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수퍼바

이 가 수퍼비 에서 문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고립감을 느

으며, 교수진이나 수퍼바이 로부터 문화 으

로 인식이 부족하거나 편견이 섞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좌 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이처럼 해외에서는 련 연구들이 비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상담 공자나 박사과정생

으로 한정되거나 학 과정 는 수퍼비 경

험에 국한해서 상을 다루는 등(Behl et al.,

2017; Chen & Van Ullen, 2011;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상담

공 유학생들이 거치게 되는 수련과정 반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담사의

문성은 수련과정 반에 걸쳐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Skovholt & Ronnestad,

1992). 특히, 상담 문가가 되기 해서는 인

간 이해에 필요한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충

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식

습득 주의 학원 교과과정과 수퍼비 을

포함한 상담실습은 모두 필수 이고 요한

과정이다(최해림, 김 혜, 2006). 따라서 참여

자들의 수련과정 반에 한 경험과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들의 문성이 발달

해가는 데 구체 으로 어떤 요소들이 정

이고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 상담 공자들의 경

험을 확인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Ximei

(2020)는 재한 국인 상담사 4명(조선족 2명,

한족 2명)을 상으로 상담사가 되기 부터

상담사로 살아가는 재까지의 경험이 참여자

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러티 연구방

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외국인 상

담사로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사로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이 개인의

연속 인 삶의 맥락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상

담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험이 갖는

유의미성을 발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그들의 삶

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하는 것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련과정에서 구체 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곽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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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희(2021)는 국인 상담사 10명(조선족 5

명, 한족 5명)을 상으로 이들이 문직 정체

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

는지 합의 질 방법(CQR)으로 살펴보았는

데, 구체 으로 참여자들은 수퍼비 , 교육분

석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문직 정체성

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 다. 이 연구는

재한 국인 상담사들의 문직 정체성 형성

에 주목하여 문직 정체성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국인 상담 공자로서 학 과정 경험이나 수

퍼비 에서 한국인 수퍼바이 와의 계를 심

층 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 다수의 상담 문가들이 상담심리 교과

과정을 설치한 학의 석박사과정을 통해 배

출되고 있는 만큼, 학 과정은 상담사의 문

성 발달과정에서 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외국인 상담 공자들에게도 외가 아니

다. 더욱이, 수퍼비 은 상담사의 문성 발달

에 필수 이고 핵심 인 요인이다(Holloway,

1995).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련

생과의 수퍼비 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

기 때문에(Killian, 2001), 국인 상담 공자들

이 한국인 수퍼바이 에게 지도받은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효과 인 수퍼비 과

상담수련을 제공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인 부분의 조선족들은 국

어와 국 조선어를 사용하는데, 조선어가 한

국어와 같은 체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많

은 조선족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탁

정, 2018). 비록 한국어와 조선어는 억양, 어

휘 등에서 다른 이 있지만, 부분의 조선

족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인과 화하

는 데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 반면, 조

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 국인 유학생

들은 한국에 유학을 오기 에 한국어를 배

워야 하고, 유학하면서도 한국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신선희, 유문무, 2014). 의

사소통을 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 한국어

구사력의 차이는 수련과정에서 이들이 경험

하는 제반 상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조선족과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의 실제 수련경험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학원 과정과 상담수련 장에서 어떤 경험

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

인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자들은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의 민족 배경 언어

구사 능력을 고려하여 조선족 출신과 다른 민

족 출신(비조선족 출신) 국인 상담 공자들

이 수련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떤 변화

가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이들에게 어떤 의

미인지 등을 실증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상담 공 학원 과정

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국인 상담 공

유학생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

는가? 수련과정에서의 경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수련과정 반에 한 경험

과 그 의미는 조선족 출신 국인 상담 공자

와 비조선족 출신 국인 상담 공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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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모집 차

본 연구에서는 국인 상담 공자를 ‘ 국

국 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상담 공 학원

학 과정과 상담수련을 경험한 자’로 정의하

다. 참여자의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 국 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 이고 생생하게 한국어로 표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 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이론 심의 학원 학 과정과 실무

심의 상담수련과정을 모두 경험한 참여자들

을 선발하 다. 즉, 연구자들은 학 과정을 포

함하여 개인상담, 수퍼비 , 공개사례발표, 워

크 등 수련과정 반을 경험해본 참여자들

이 상담 공생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그 의미

를 풍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 표본추출을 통해 연

구 참여자를 모집하 다(Creswell & Poth, 2018).

구체 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상담 공

석박사과정에 재학 이거나 학 를 취득한

국인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화방에 연구

목 과 취지, 참여 방법 등을 포함한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 고, 면 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하

다. 한 연구자들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

천을 받는 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Gall,

Gall, & Borg, 2003)을 함께 활용하여 참여자들

을 모집하 다. 연구 참여를 희망할 경우 연

구자들이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학력, 국

, 상담실무경험 등이 참여자 선정 기 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

인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SNS 단체 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국인들이 연구에 참

여했고,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0.55세

(범 = 25-36세) 고, 평균 상담경력은 3년

11개월(범 = 1년 3개월-10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부 공을 살펴보면, 3명은

국에서 심리학을 공했고, 3명은 국에서

한국어를 공했으며, 4명은 국에서 타 공

을 공부했고, 1명은 한국에서 심리상담치료를

공부했으며, 2명은 학부 때 한국에서 교환학

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었다. 11명의 참여자

8명은 상담 공 석사학 를 취득하 고, 2

명은 상담 공 박사과정에 재학 이었으며, 1

명은 상담 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 다.

연구 참여자들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한족은 6명, 조선어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조선족은 4명, 몽골어와 국어를

사용하는 몽골족은 1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모두 높은 수 이었다. 유

학생 비자를 소지한 참여자들은 2명, 구직 비

자 2명, 거주 비자 1명, 동반 비자 1명, 재외

동포 비자 4명, 주 비자 1명이었다. 연구 참

여자들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은 6년 11개월

(범 = 2년 9개월-11년 8개월)이었고, 한국어

사용 기간은 한족, 몽골족 참여자의 경우 한

국 거주 기간과 거의 일치하여 평균 7년 3개

월(범 = 3년 9개월-11년 8개월)이었고, 조선

족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연령과 동일하게 나

타나 평균 31년 9개월(범 = 25-35년)이었다.

상담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4명이

었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상담심리사 2 (2명),

임상심리사 2 (1명), 청소년상담사 2 (1명),

놀이치료사 1 (1명), 아동심리치료사 2 (1명)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상담기 , 사설상담기 등에서 실무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수련 지역은 서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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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1명이었다. 참여자들 9명은 국인

내담자와 한국인 내담자를 모두 상담했고, 2

명은 국인 내담자만 상담한 경험이 있었으

며, 모든 참여자들이 한국인 수퍼바이 로부

터 수퍼비 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 다.

질문지 제작과 심층 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차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제작하 다. 우선, 상담 공 유학생,

재한 국인 유학생, 상담수련생 상 선행연

구(민진 , 2013; 박응식, 2018; 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 이유경, 2014; 채

순옥, 최혜란, 2015; Behl et al., 2017; Knox,

Schlosser, Pruitt, & Hill, 2006; Mittal & Wieling,

2006; 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Schlosser, Knox, Moskovitz, & Hill, 2003)를

참고해서 연구문제를 구체화하 고, 이를 반

한 면 질문들을 구성하 다.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의 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상학 연구방법 등 질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연구물을 출 한 상담 공

교수 1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 다. 다음

으로, 참여자 선정 기 을 충족하는 국인

상담자 2명을 상으로 일럿 인터뷰를 진행

한 후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

용을 수정․보완하 고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

았던 내용을 추가하 다. 한 재한 국인

유학생 련 연구물을 출 한 경험이 있는 상

담 공 박사 2인에게 인터뷰 질문지가 연구

목 취지와 부합하는지, 내용 구성이

한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한

피드백을 반 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

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최종 으로 3개

역, 13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확정하 다. 실

제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한 의미를 세부

으로 질문하 다. 주요 질문은 “선생님께서

학원과정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말 해 주시겠습니까?”이고 세부 질문은 표 2

와 같다. 면 을 종료하면서 참여자들이 수련

과정 에 느 던 개선책과 보완 이 있는지

에 해 질문하 다.

심층 면 은 참여자와 의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상담기 내 상담실이나 거주 지역

인근의 스터디룸 등에서 진행하 다. 면 당

일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해 간략히

설명한 후,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 을 시작하 다. 면 은 90분

에서 120분가량 소요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

에 면 내용을 녹음하 다. 면 종료 후 참

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한 보상으로 소

정의 상품권을 지 하 다. 연구자들은 면

내용을 사하 으며,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기호 는 숫자로 표기하 다.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국인 상담 공 유학생들의

수련경험과 그 의미를 밝히기 해 Giorgi

(2020)의 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 다. 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해

석보다는 ‘ 상 자체’에 한 기술을 강조하

는 Giorgi(2020)의 기술 상학 연구방법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은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에 합한 연

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상담사의 상

담수련경험(박응식, 2018; 이상학, 서 석, 2017;

채순옥, 최혜란,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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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기 발달 경험(이미정, 박승민, 2015),

미국 내 외국인 상담 공자들의 상담수련경험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등 상담 공자들의 수련경험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Giorgi의 상학 연

구방법을 활용하 다. Giorgi의 상학 연구

방법으로 상담사들의 수련경험을 분석한 연구

자들은 먼 참여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 으로 탐색한 후 그 경

험에 한 의미를 질문하는 순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3

개 역(상담 공 학원 경험, 상담수련경험,

역 면 질문 내용

상담 공

학원 경험

선생님께서 외국인으로서 상담 공 학원에서 하셨던 경험에 해서 말 해 주시겠

습니까?

� 상담 공 학원에 입학하기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동기, 기 , 걱정)

� 상담 공 학원 문화와 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 공 학원 교육과정 학업과 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 공 학원 구성원들(교수진, 선후배, 동기 등)과의 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

셨습니까?

상담수련경험

선생님께서 외국인으로서 상담 실습 상담수련 장에서 하셨던 경험에 해서 말

해 주시겠습니까?

� 상담 실습 상담수련을 시작하기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동기, 기 , 걱정)

� 상담 실습 상담수련 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상담 실습 상담수련 장에 있는 구성원들(수퍼바이 , 동료수련생 등)과의

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개인상담/집단상담과 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수퍼비 /공개사례발표와 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 기타 상담 실습 상담수련 활동(교육분석, 워크 , 학회 등)과 련해서 어떤 경

험을 하셨습니까?

수련경험의

의미

지 까지 상담 공 학원과 상담 실습 상담수련 장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은 선

생님께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 해 주시겠습니까?

� 수련과정에서 상담사로서, 한 개인 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

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 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2) 변화 에서 여 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3) 변화 에서 안 좋아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 외국인이어서 오히려 성장하는 데 유리한 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구체 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외국인이어서 특히 제한되는 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구체 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표 2. 면 질문 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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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경험의 의미)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 다. 구체 으로, 상담

공 학원 경험에 한 역에서는 입학하

기 경험(동기, 기 , 걱정)에 해 질문하

는데 이는 상담 입문 동기에 해 질문한 선

행연구(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를 참고하 고, 구체 인 상담 공 학

원 과정에서의 경험에 한 질문은 이상학과

서 석(2017)의 상담 공 학원에서의 경험에

한 질문을 참고하 다. 상담수련경험 역

에서 수련하기 경험(동기, 기 , 걱정)에

한 질문은 선행연구(채순옥, 최혜란, 2015; 박

응식, 2018)에서 활용한 ‘상담수련을 선택한

계기와 상담수련을 통해 기 하는 부분’의 내

용을 참고하 고, 상담수련과정에서 구성원들

과의 계, 상담, 수퍼비 , 기타 활동 등에

한 구체 인 탐색은 에서 언 한 선행연

구(박응식, 2018; 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 채순옥, 최혜란, 2015; Mittal &

Wieling, 2006; Sangganjanavanich & Black, 2009)

의 질문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 다. 수련경

험의 의미 역에서는 상담사로서뿐만 아니라

개인 으로 성장한 부분, 아쉬운 부분, 오히려

안 좋아진 부분 등 변화한 부분에 해 질문

하 는데, 이는 수련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에

해 질문한 연구(이상학, 서 석, 2017; 박응

식, 2018)와 개인 인 변화에 해 질문한 연

구(박응식, 2018)를 참고하 고 질문을 더 확

장하여 외국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유리한

과 제한되는 에 해 구체 으로 질문하

다. 마지막으로 선험자로서 개선되었으면 하

는 부분과 후배들에 한 조언에 해 답하도

록 한 선행연구(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마무

리 질문으로 외국인 상담수련생들을 한 제

언에 해 질문하 다.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을 해 이남인(2014)

이 기술한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 차를

참고하 고,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단 지와 호치기 과정을 거쳤다(Creswell &

Poth, 2018). 자료 수집 당시 연구자 한 명

은 재한 국인으로서 상담 공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1년간 상담실습 상담수련과정

에 참여하 고, 다른 연구자는 한국인으로

서 상담 공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8년 정도

상담수련에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연

구자들의 개인 인 경험으로 인해 연구 결과

가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해, 연구자들은 수시로 논의하고 선입견과 선

가정을 반성하면서 연구자들의 개인 인 경험

을 보류하고 신 참여자들의 경험에 을

맞추려고 노력하 다.

자료 분석을 한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

자들은 면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

들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략

인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자료에 한 체 인 인식과 다

음 단계의 분석을 한 감각을 얻고자 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천천히 읽어가면

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부분 인 의미단 로

구분하 다. 한 체 참여자들의 자료로부

터 도출된 의미단 들을 서로 비교하고, 첩

되는 동일한 의미단 를 통합하면서 참여자들

의 언어로 표 된 의미단 를 확보하고 번호

를 부여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언어로 표 된 의미단 들을 이론

차원의 언어, 즉 학술 인 용어로 환하면서

일반 인 의미범주를 악하 다. 이 단계에

서는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 즉 각 의미단

를 반성 으로 검토하고 숙고하면서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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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어로 환하는 과정을 거쳤다(이남

인, 2014).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단

들을 종합하면서 상의 본질구조를 악하

고 이를 기술하 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부분

으로 구분한 후 유사한 의미단 는 삭제하

고 번호를 부여하여 1255개의 의미단 를 도

출하 고, 의미단 간 연 성을 바꿔서 악

하고 재배열한 후 학술 인 용어로 환하여

총 776개의 의미단 를 확정하 다. 도출된

의미단 들은 원자료에 근거해서 체 참여자

들의 진술을 비교하는 순환 분석과정을 거

치면서, 최종 으로 5개 역, 15개 구성요소,

29개 하 구성요소로 구성하 고, 구조 으

로 통합한 후 두 개의 구조로 제시하 다. 첫

번째 구조는 각 참여자의 구체 인 경험 진

술을 사례별로 비교하여 서술하는 상황 구

조이고, 두 번째 구조는 상황 구조의 개별

기술들을 통합하여 체 참여자들의

에서 련 상의 본질 인 의미를 제시하는

일반 구조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국

인 상담 공자들이 학 과정 상담수련

장에서 경험하는 상에 해 상황 구조의

개별성을 포 하는 본질구조로 재구성하 다

(Giorgi, 2020).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연구자들은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질 연구의 네 가지 평가기 인 사실 가치,

용성, 일 성, 립성에 기반하여 연구의 엄

격성을 확보하 다. 우선, 연구 결과의 사실

가치를 높이기 해 상담 공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2명의 참여

자(조선족, 비조선족 각 1인)에게 면담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들의 경험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다. 연구자들은 연

구 결과의 용성을 높이기 해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섭외하려고 노력했고, 심층 면 을

통해 녹음된 자료를 그 로 분석에 활용하

다. 한 일 성과 립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자 선정 기

에 부합하는 국인 상담 공 유학생 2명(조

선족, 비조선족 각 1인)에게 연구 결과를 읽게

하여 본인의 경험이 연구 결과에 잘 반 되었

는지 확인하 고 상학 연구방법으로 연구

물을 출 한 경험이 있는 상담 공 박사 1인

에게 자문을 구하 다. 한 연구자들은 반복

으로 자료를 읽고 비교 분석하 으며, 편견

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토론함으

로써 연구 결과의 일 성과 립성을 높이고

자 노력하 다.

결 과

아래에서는 11명의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

한 자료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

소리를 담은 상황 구조 진술과 경험의 본질

과 그 의미를 담은 일반 구조 진술 순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의 수련경험에 한

상황 구조 진술

연구자들은 상황 구조를 참여자의 생생한

진술과 함께 5개 역, 15개의 구성요소와 29

개의 하 구성요소로 구성하여 진술하 다.

각각의 구성요소와 하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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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성요소 하 구성요소

1. 한국에서 상담을

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느낀 복합

인 심경

1)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

- 상담에 흥미를 느껴 상담 공을 선택함

- 상담 분야가 발 한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함

2) 학업 상담수련에 한 기 와

걱정이 공존함

- 학업 상담실무에서 배움에 한 기

- 학업 상담실무에서 상되는 어려움에 한 걱정

2. 학업과 상담수련

과정에서 경험한 어

려움

1)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함

- 외국인이 상담수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2) 낯선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 처음 한 공과 학원 수업방식이 낯설고 부담됨

3) 계에서의 어려움
- 소외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 낯선 인 계 방식과 규범에 응해야 함

4) 문화 배경 지식 이해 부족으

로 인한 어려움

- 한국인 내담자에 한 문화 이해가 부족함

- 국과 련된 몰이해 편견으로 인한 불편감

- 국인 내담자에 한 이해도가 높은 수퍼바이 가 부족함

5) 상담실습 실무에서의 어려움

- 상담 장면에서 국 을 밝히는 것에 한 내 갈등

- 한국인과 특성이 다른 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이 어색함

- 내담자 모집부터 힘든 사례 담당까지 혼자 짊어져야 함

6) 경제 부담 - 제한된 소득과 상담수련 때문에 경제 어려움을 느낌

3. 외국인 공자로

서 혜택을 경험함

1) 외국인 공자로서 배려를 받음
- 외국인으로서 학업 인 계에서 배려를 받음

- 수퍼비 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해

2)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를 얻음 - 부족한 경력에 비해 국인을 상담할 기회가 있음

4.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

로 같이 이겨내

고 성장함

1) 자기돌 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 정서 , 신체 소진을 이겨내기 한 자기돌 의 필요성을 인

식함

- 상담역량이 여 히 부족함으로 상담수련을 지속해야 함

2) 이겨낼 수 있는 힘
- 동기/동료수련생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이겨냄

- 마음속 목표와 심이 원동력이 됨

3) 변화와 성장

- 상담과 교육분석을 통해 개인 이슈가 회복되고 정 으로

변화함

- 내담자에 한 이해와 상담 노하우가 생기면서 문성을 가짐

5. 상담수련 법

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자격증 취득 시 특수상담 사례를 인정하는 기 이 개선될 필요

가 있음

- 비자 연장에 한 제도 개선이 시 함

2)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필

요성

-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함

- 교육시스템 자격증 취득에 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함

표 3. 수련경험의 구성요소 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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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담을 공하게 된 계기와 입학

느낀 복합 인 심경

이 역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공을 선

택하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 학업 상담수

련과정을 시작하기 에 가졌던 기 와 걱정

등 다양한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들

은 이 역을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와 ‘학업 상담수련에 한 기 와 걱

정이 공존함’ 2개 구성요소로 분류하 다.

한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

참여자들은 정 인 계기로 한국에서 상담

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우선, 부

분의 참여자들은 국에서 상담 심리학

련 수업을 들었거나, 집단상담, 진로탐색 로

그램 등 상담 련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

간에 한 이해 상담에 한 흥미를 느

고, 스스로에 한 치유를 기 하면서 상담

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학부 2학년 때 국에서 교양수업으

로 심리학 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되게 흥미가 있어서 그 뒤로부터 상담,

심리학과 수업을 많이 찾아 들었어요. 그

리고 OO 에 교환학생 오면서 교양수업

으로 상담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들

었는데 계속 재 고 흥미가 있어서 교수

님을 찾아가서 유학 와서 석사 공부해도

괜찮을지 여쭤봤어요. 근데 지지해주면서

좋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진로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참여자 11

(조선족)>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던 와 에 지인 추천으로

상담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진로가 막

막할 때 국에서 한국인 상담 공 교수

님이 주최하는 드림 캠 에 참여하면서

아빠가 변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힘들지 않게 치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어서 상담에 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

부 때는 한국 교수님들을 빙해서 진행

한 특강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상담 공부

를 조 씩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게

제가 치유를 받고 싶은 것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9 (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의 상담교육과정이 우수하

고 학술 으로 많이 발 했음을 인지하고, 한

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하 다. 특히, 언어

인 친숙함이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했는데,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유

학을 오기 부터 한국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

았다. 조선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조선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큰 어

려움이 없었고, 비조선족의 경우 한 학부에

서 한국어를 공하거나 한국에서 학부를 졸

업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학원을 진학한 이유는 한

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국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서

양 이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를 졸

업했으니까 좀 더 수월한 도 있고. 그

래서 한국에서 계속했어요.” <참여자 6

(비조선족)>

“다른 나라는 제가 언어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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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상담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 깊

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 알아서

는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어 든 언어

인 문제가 많이 걱정되고 한국어로 공부

하면 제가 심리에 더 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어가 되는 한국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9 (조선족)>

학업 상담수련에 한 기 와 걱정이 공

존함

학원에 입학하기 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의 문 인 지식을 배우는 것에

해 정 인 기 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체계 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에 목말라 있었

고, 상담 련 지식과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

과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한

상담 련 이론과 지식을 배운 후 상담 실무

를 통해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기법들

을 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내담자

를 직 만나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은 기

를 가지고 있었다.

“ 문 으로 련 분야의 지식을 배우

고 경험도 쌓고 학업에 한 기 가 있

었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상담 공부는 사람에 한 이해잖아요.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이런 공부를 통

해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

가 있었어요.” <참여자 11 (비조선족)>

“직 내담자를 만나는 기 ? 검사에

해서 배운 것들과 이론에 해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용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되게 기 가 고요. 설 고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상담을 공하는 것에

해 많은 기 를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등 양가 인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참여자들이 학부에서 상담이나 심리

학을 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상

담 공자들에 비해 기 지식이 부족해서 뒤

처지지는 않을지 염려하 다. 마찬가지로, 이

론으로 배운 내용을 내담자에게 용해보는

것에 해 큰 기 가 있었지만, 동시에 구

를 상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지, 한국어 때

문에 문성이나 신뢰를 잃지는 않을지, 더

나아가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 으

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등을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스스로

한국어가 서툴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상담수련과정 반에 걸쳐 의사소통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 는 학부 때 한국어 공이었는데

상담 공 친구들보다 약간 떨어지지 않

을까에 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략) 상담이 아무래도 한국어로 얘기해

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 걱정이 있

었고, 이스를 받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

런 걱정도 있었고, 힘든 내담자가 왔는데

내가 제 로 상담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

어요.” <참여자 2 (비조선족)>

“그때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소심하고 불안했고. ‘내가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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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제

로 잘 이해해 수 있을까? 한국 상담사

처럼 내담자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조선족)>

학업과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학원과 상담수련과정에

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보고한 어려움을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교육시스

템으로 인한 어려움’, ‘ 계에서의 어려움’,

‘문화 배경 지식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

려움’, ‘상담실습 실무에서의 어려움’과 ‘경

제 부담’으로 구분하 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학업을 수행하고 수련과정을 거

치는 동안 언어와 련된 어려움을 다양하고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조선족 참여자들도 언어상

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 아니라 비조선족 참

여자들은 언어와 련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보고하 다. 구체 으로, 한국어와

어로 수업을 듣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녹록하지 않은 과정

이었다. 특히, 국어로 어를 배운 참여자들

이 어 논문과 원서를 읽고 한국어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 많았다.

수퍼비 과 공개사례발표에서는 한국어로 발

표하거나 질문할 경우 명확히 내용을 달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한

국인 내담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

히 달하지 못하거나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정서 으로 축되거나 자책했

다고 보고하 다. 한 국인 내담자와 국

어로 상담을 진행했을 경우 상담한 내용을

국어로 사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사

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러한 이 의

작업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 지, 감

정을 소모하게 했다.

“일단 처음에 다 언어가 부족해서 시

간이 무 많이 소비돼요. 한 챕터 보는

데 다른 친구들이 한 시간이면 는 하

루 종일 야 할 것 같은. 처음에는 잘하

려고 했지만 완성하는 것만으로 감사했

어요. 그리고 양이 무 많고 한국어에

어도 다 섞어서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거쳐서 이해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

선족)>

“수업을 듣는 데 60%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스피드와 교수님의

언어 이런 게 더 어려웠어요. 무 스트

스받고 어려웠어요. 한국말로 발표하는

것과 정리해서 ppt를 만드는 것도 한테

는 무 힘들었어요. 무 고통스러웠어

요. ( 략) 그리고 다 국인 사례인데

국어로 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간단

한 문서 번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담하

면서 어떻게 실수했고 얼마나 불안했는

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과정이 진짜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이 두 시간 동안

축어록을 푼다면 는 6～7시간 걸리고

상담 진행 당시 정서가 다시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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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힘들었어요. ( 략) 제가 사례를 보

고 ‘힘들다, 어려웠다, 무섭다.’라고 수퍼

바이 한테 말 드려도 한국어로 표 하

는 게 어렵고 부정 인 정서가 억압되면

서 스스로 흡수하는 게 무 어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 표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참여자 1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경험한 언어 인 장벽은 상담수

련의 기회를 구하는 문제, 상담 자격증 취득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제, 그리고 상담기 에

상담사로 지원하는 문제에도 향을 미쳤다.

상 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조선족 참여자들

은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에 큰 불편함

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수련 기 을 찾는 것이

상 으로 수월했던 반면, 한국어 구사능력

이 상 으로 낮은 비조선족 참여자들의 경

우에는 상담수련할 수 있는 상담기 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수련

기 을 찾았다고 해도 주로 국인 내담자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상담 경험이 제한 이고,

자격증 취득을 한 기본 인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것이 어려워 불안과 조 함을 느 다.

결국,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상담 련 자격증

을 취득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인식했고,

상담기 에서 국인 상담사를 모집하는 경우

에도 상담경력이 부족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극 으로 지원할 수 없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가 사례를 못 받고 있었어요. 언

어 인 부분 때문에 아 못 받고 한 명

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서 한국 내담

자 사례를 하나 받았거든요. 는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한국인 수련생들이

랑 차이 없이 바로 사례를 시작했어요.

국 학생들이 상담을 공부하러 많이 오

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면 실습을 못 하

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상담이라는 게 공부뿐만 아니라 실습

도 하고 수퍼비 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담사로 커가는 방법인데 이걸 할 수

없어서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

이 들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낯선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발표와 토론 심의 수업 방식

이나 어를 시하는 등 국과는 다른 한국

의 교육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보고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부담인 참여자들에게는 처음 하는 수업 방

식이 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니까. 체 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니까 응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다

른 이 진짜 많았어요. 를 들어, 국

에서는 수업만 듣고 시험 보고 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

고 상담 실습, 수퍼비 , 공개사 발표

등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각자 공부해야 하고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어

서 ppt로 발표해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부담 고요. 어 든 내가 해보지 못한

방식이니까. 방식도 무 낯설었는데 내

용까지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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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하니까 더 힘들었죠.” <참여자 7

(비조선족)>

계에서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학원 동기나 선후배를 포함한

동료수련생이나 교수진과의 계에서 응하

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우선, 참여자들

은 한국인 상담 공자 는 타 수련생들과의

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구체 으로, 참여자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

고, 이로 인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등한

치에서 친해지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 다.

한 화 코드가 맞지 않아 깊은 계를 맺

기 어렵고 간혹 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 다. 알기 힘든 주제로 화할 때 외국인

이라서 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고, 달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표 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 이 많았다.

“외국 사람이라서 부탁은 많은데 제가

도움을 별로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외감,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어요.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평등하

게 친할 수 없잖아요. 도움만 요청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그래서 무

어려웠어요. ( 략) 한국 문화속으로 들어

가는 게 무 어려워요. 사실 소속감이라

고 생각해요. 유학생으로서 어떤 문화 밖

에 있잖아요.” <참여자 1 (비조선족)>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

하지 못했어요. 를 들어 농담인데 진짜

농담일까 아니면 진지하게 얘기한 것일

까. 이런 포인트를 악할 수 없는 타이

도 엄청 많았었고, 는 새롭게 들어온

학생이라서 분 기에 잘 융합할 수, 잘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때

도 있었어요. ( 략) 사건들을 통해서

국인한테 편견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리

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한국인이랑 친구처

럼 지내고 싶었는데 무 어려웠어요.”

<참여자 4 (비조선족)>

한 참여자들은 국에서와는 다른

인 계 방식 때문에 선후배나 교수진

과 계를 맺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다

고 보고했다. 를 들어, 참여자들은 선

후배 계에서 지켜야 하는 역할, 호칭

등 낯선 인 계 규범에 노출되었는데,

학기가 높아질수록 선배다워야 하는 부

담감 때문에 경직되고 스트 스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선후배 계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화 차이가 있다고 느 어요.

나이도 한 살까지 신경 써야 하고. 애매

한 것 같아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

지 약간 분 기가 좀 그럴 때 있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상 으로 한국 문화에서 후배는 이

래야 되고 선배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는 이제 그런 게 익숙

하지 않으니까 동기들보다 좀 부담을 덜

느 었어요. 나 에 도 응되어서 행

동을 많이 조정하긴 했지만. ( 략) 지

은 선배다워야 하고 선배의 역량을 가져

야 하는데 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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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되게 모순 이에요.” <참여자 10

(조선족)>

문화 배경 지식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문화 차이와 이에 한 이해

부족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

고하 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인 내담자

를 상담할 때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계, 수

퍼비 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참

여자들은 문화 배경과 경험이 다른 한국인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 다. 이때 조선족 참여자들과 비조선

족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교육, 경제 등 반 인

한국 문화에 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 다. 반면, 조선족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학교문화, 수능제도, 취업문

화, 취업 시스템 등 문화 규범과 가치가 구

된 실 인 제도와 그 안에서의 내담자 경

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보고

하 다.

“문화 인 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경제 등 환경과 배경

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완 히 달

라요. 국인 수 에서 한국인 내담자를

보면 안 되겠죠. 가치 이런 것들을 알

아야 제가 더 많이 도와 수 있잖아요.

문화 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더 커요.”

<참여자 1 (비조선족)>

“한국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 친구들

이 과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고 교육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배경

을 설명할 때 제가 잘 모르니까 내담자

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 으로 살아왔던 경험이

나 정서 인 경험은 비슷한데 실 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

선족)>

몇몇 참여자들은 상 방이 국과 련된

말을 할 때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 다고 보

고했다. 를 들어, 참여자들은 상 방이 국

에 해 부정 으로 이야기할 때 서운함을 느

끼고 상처를 받았으며, 한 역사를 설명하면

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요구할 때

불편함을 느 다고 보고했다.

“가끔 국에 해서 잡담하거나 그럴

때 약간 신경이 쓰이고. 장난식으로 국

에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

실 때 장난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살짝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 략) 무심코

던진 그런 말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하기

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참여

자 2 (비조선족)>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문화 차이와 그

향에 한 이해 부족이 수퍼비 에서도 발

생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로 인해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정확히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고 보고하 다. 참여자들은 국인 내담

자를 상으로 수퍼비 을 받을 때 수퍼바이

가 내담자 개인 인 특성뿐 아니라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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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련된 문화 인 측면을 고려해 것을

기 하 다. 그러나 많은 수퍼바이 들이

국인 내담자를 둘러싼 문화 맥락을 간과한

채 한국인 내담자와 동일한 시각에서 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한국인 내담자들

의 경우 정서 으로 내면에 하는 과정이

비교 자연스러운 데 비해, 국인 내담자들

은 인지 으로 문제를 다루고 즉각 인 문제

해결을 요시하는 편이다. 한국과 국에서

의 선후배 계에 한 시각이나 교육시스템

한 다르며, 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

간 계를 맺는 방식과 문화 차이가 존재함

에도 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퍼비 에서 이

러한 문화 인 측면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한

다고 느 다.

“주수퍼바이 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데, 부분의 주수퍼바이 들은 문화

차이에 을 맞추지 못했어요. 다문화

상담 련 주제로 공개사례발표를 할 때

수퍼바이 가 문화 차이에 포커스를

두셔서 도움이 많이 어요. 근데 다른

수퍼비 은 도움이 안 던 건 아

니고 내담자 개인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

움이 어요. 부분은 문화 상 없이 개

인으로만 보고 수퍼비 을 하셨어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실습과정에서 다문화 상담을 주로 하

는 수퍼바이 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

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을 상담할 때 문

화 인 요인은 되게 요한 포인트잖아

요. 이거를 잘 캐치해서 문화 인 향과

개인 인 향을 구별해서 주시는 수

퍼바이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

려면 한국문화와 국문화를 잘 아셔야

하고 개인 인 특성도 잘 확인하셔야 하

는데. ( 략) 국인 내담자에 한 상담

사 반응을 한국인 내담자와 같이 주

시니까 문화 인 면에서 맥락에 맞지 않

는 반응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걸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를 들자면, 한 내

담자가 원래 내성 이고 소심한 성격이

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

워할 수 있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의 선

후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하

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런 경우에 개인 인 요인과 문화 인 요

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례 개념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참여자 10 (조선족)>

상담실습 실무에서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상담 실습이나 실무를 수행하면

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여기에는 자

신의 국 을 한국인 내담자에게 개방하는 문

제, 한국어로 배운 상담기법과 개념을 국인

내담자에게 용할 때의 어색함과 부 합성,

국인 상담을 혼자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담

감 등이 포함된다.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에게 자신의 국 을 밝히는 것에 해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참여자들은 자

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한국인 내담자에게

개방할 경우 상담사로서의 문성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라서 당연

히 모를 수 있는 부분을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 문제

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 다.

“내담자한테 제가 외국인이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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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시스템에 해서 잘 모른다, 그래

서 질문이 많을 거다. 이 게 시작하거든

요. 그런데 이 게 시작하면 편하긴 한데

과연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되고

제가 를 의식하게 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반 로 오 안 했

을 때는 발음도 신경 쓰이고, 요즘 사용

하는 임말을 물어볼 때도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좀 있어요. 내담자와 진실된

계를 맺기 해서는 오 하는 것도 좋다

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상 방이

를 문가로 믿어 까? 라는 생각도 들

고 더 로페셔 하게 보여야 할 것 같

아요.” <참여자 10 (조선족)>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국인 내담자를 만날

때 한국인 내담자보다 더 편하게 느끼고 덜

긴장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한국어로 배

운 상담기법이나 근을 국인 내담자에게

용할 때 더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보고했다.

를 들어, 국인 내담자들은 인지 으로 문

제를 다루고 즉각 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데, 참여자들이 내담자의 정서에

을 두고 내면을 하려고 시도할 때 부자

연스럽고 상담 진행이 어려웠다고 보고했다.

“한국어로 물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표 이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뭔

가 국인 내담자를 만날 때는 좀 잘 안

만나지거나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인 내담자한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런 질문 많이 하잖

아요. 한국인 내담자는 구체 으로 답

하는데 국인 내담자는 물어보면 애매

모호하게 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요.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내담자는 감정 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인 내담자들은 생각과 사고를 많이

해요. ( 략) 사실 처음에 국인 내담자

를 상담할 때는 원래 모국어여서 더 쉬

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상담

을 다 한국어로 배웠으니까 질문하거나

사례개념화 할 때도 다 한국어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어로 화할 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참

여자 2 (비조선족)>

몇몇 참여자들은 소속된 기 에서 유일한

외국인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내담자를 모집하

는 것부터 수퍼비 을 받는 것까지 많은 상담

련 업무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다. 특히, 참

여자들은 국인 내담자를 혼자서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상담사임에도 불

구하고 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에 처

한 국인 내담자를 상담해야 하는 심리 인

부담감을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외국인 상담사를 구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상담 세

이 없어서 상담 홍보 공지 부터 써

서 올리고 (웃음) 메일 홍보하고 신청서

도 국어로 번역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지. 홍보, 사례, 수퍼비 도 혼자 알아

서 찾아서 받아야 하고.” <참여자 11 (조

선족)>

“상담하는 내담자 에 혹시 기가

터지지 않을까, 항상 걱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생의 기는 한국 학생의

기 상황이랑 좀 다르게 부모님이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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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이 쓰이나 요.

사실 기가 두 번 정도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에 지가 많이 쓰 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경제 부담

참여자들은 제한 인 소득과 수련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체

류자격별 규정(하이코리아, 2022)에 따라 유학

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되어 있고, 정해진 취업 활동 범 내에서 취

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 상담사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졸업한 후에는 상담

사에 한 처우가 좋지 않고 상담수련에 필요

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부담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지 않는 이

상 학생으로서 학회도 하고 워크 도 하

고 다 돈이잖아요. 개인분석 받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참여자 7 (비조선족)>

“어 보면 상담사로서 성장은 했지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상담 일만 해서는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 트타임 하고

있는데 처우가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요. 학교 다닐 때는 유학생 비자라서 D2

거든요. D2일 때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다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 올려야 하니까

시간제 취업을 신청하는 데 한 달씩 기

다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컸어요.” <참여

자 9 (조선족)>

외국인 공자로서 혜택을 경험함

많은 참여자들은 상담을 공하고 수련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 도움과 배려를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연구자

들은 이를 ‘외국인 공자로서 배려를 받음’과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가 주어짐’ 두 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하 다.

외국인 공자로서 배려를 받음

참여자들은 학업, 인 계, 수퍼비 등 여

러 측면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인식했는데, 우

선 학업과 인 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를 들어, 수업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한국인 학

생들이 설명해 주거나, 보고서 작성과 발표

자료 비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고, 연구를

진행할 때도 실질 인 도움을 제공했다. 학업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배들이 챙겨주

었고, 한국인 학생들에 비해 장학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 으로 많았다. 교수진은

참여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이해해주

고 노력한 것을 지지해주었으며, 도움을 요청

했을 때 바로 손을 내 어 주었다. 한편 참여

자들 에는 그룹 활동에서 쉬운 역할을 맡거

나 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

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것이 자신을 한 배려 음을 깨달았다고 보

고했다( , “외국인이라서 교수님도 그 고 선

배님도 주시는 게 있어요. 지 생각하면

진짜 를 생각해주셔서 주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차별이라고 느 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선족)>)

“외국 사람이 밖에 없어요. 그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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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았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할 때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같이 앉아서 제가 모

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설명해 주시고

발표할 때도 같이 만들어서 기회를 많이

주셔서 좋았어요. ( 략) ‘상담하는 건 어

려운 거 없냐?’라고 신경 써주시고 모르

는 부분은 인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참여자 5 (비조선족)>

참여자들은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해 수퍼바이 로부터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

고 보고하 다. 특히, 수퍼바이 는 축어록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수퍼비 보고서를 작성

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수고를 인정해주었다.

참여자들은 부족한 상담이지만 칭찬받고 격려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수퍼바이

를 의지하면서 성장하 다.

“다른 한국인 상담사한테 수퍼비 을

한 시간 해주시면 한테는 두 시간 정

도 해주셨어요. 같은 비용에. 사례뿐만

아니라 의 응 문제, 불안 이런 것들

도 많이 해결해주시고. 심리검사 해석과

다른 부분도 진짜 많이 돌 주셨어요. 그

래서 수퍼비 받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았어요. ( 략) 의 걱정이랑 불안 이

런 많은 고민을 다 풀 수 있었고, 잘못한

부분에 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문 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수퍼

비 끝나면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왜냐

면 상담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많고 어떻

게 해야 할지 부담도 많잖아요. 이 게

하는 건 정상 이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계속 피드백 받았어

요.” <참여자 1 (비조선족)>

“되게 잘 해주셨고 상담에 해서 많

이 알려주셨어요. 수퍼비 을 하고 나서

한테 ‘상담은 이런 거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수퍼바이 와의 어떤 일 일의

만남, 그런 수퍼비 을 통해서 상담에

해서 많이 배우게 어요. ( 략) 제가 수

퍼비 자료를 만드는 거에 해 ‘되게

고생스럽게 만드셨다.’ 이 게. 왜냐면

국어로 상담하고 다시 다 들으면서 한국

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제가 고생한 부분

에 해서 더 많이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여자 7 (비조선족)>

외국인 상담사로서 기회를 얻음

참여자들은 자격증이 없고 상담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었는데, 참여자들은 이를 혜택이라고 인식하

다. 한편, 다수의 참여자들은 국인 내담자

를 상담하면서 유학생이라는 공통 때문에

내담자와 공감 를 형성하고 상담 계에 더

몰입하며 내담자를 도와주기 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유학생들 상담할 때 사실 자격

이 아직 미달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혜택이라고 생각해

요. ( 략) 지 자격증이 없어도 외국인

학생들을 상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10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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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학할 때 힘들었고 국인 내

담자들과 유학이라는 공통 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친숙한 부분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도 좀 이해되고. ( 략) 내담자들도

제가 국인이라는 걸 알고 국인 상담

사라서 더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고

국어로 얘기하니까 동질감을 많이 느끼

죠.” <참여자 11 (조선족)>

수련경험의 의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같이 이겨내고 성장함

참여자들은 내담자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함

에 압도당하고, 소진되어 가는 자신을 알아차

리지 못할 만큼 바쁘고 부담스러운 수련과정

을 거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개인 인 삶에

도 향을 미치게 된다. 수련경험은 자기돌

의 요성뿐 아니라 지속 인 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상담 문가가

되겠다는 기 목표와 이후 동료수련생들의

지지가 수련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작용

한다는 을 깨닫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 참여자들은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내면서

정 으로 변화하고 문가로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한 참여자들에게

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를 ‘자기돌 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

겨낼 수 있는 힘’, ‘변화와 성장’으로 구분하

다.

자기돌 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학업과 상담수련이 주는 부담감

에 ‘압도’당하고 심리 으로나 신체 으로 소

진되어 가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면한 도 에 처하느라 도움이 필

요해 보이는 주요 타인들에게 극 으로

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런 도 과 분투가 오히려

시간 리, 한 거리두기 등 자기돌 의

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하 다.

“힘든 도 몰랐어요. 무 바빠서 정

신없었어요. 나 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챙

기면서 해야겠다. 수련받는 상담 공자

들한테 몸과 마음을 챙기라고 하고 싶

어요. 분석 받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어요. 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내담자

를 만나면 ‘나도 힘들었었구나.’ 다시 생

각하게 되고, 교육분석 받으면서도 몰랐

던 것을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을 같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비조

선족)>

“배우자와의 계, 부모님이나 주변 친

구들과의 계에서 힘든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돕고는 싶은데 여유는 없고 이

런 것들이 괴로운 것 같아요. 도우면 상

담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의도 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나만

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8 (조선족)>

참여자들은 힘든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여 히 자신의 상담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를 들어, 참여자들은 천차만별인



ZHOU, HONGHUA․이소연․서 석 / 재한 국인 상담 공자의 수련경험

- 361 -

내담자들의 특성과 문제를 명료하게 악하고

그에 맞는 한 치료 개입을 하는 데 부

족함을 느 다고 보고했다. 결국, 참여자들은

상담기술과 상담이론에 한 기 인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련 지식을 습득하고 수퍼비

을 병행하는 등, 상담수련을 ‘계속해서 수행

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는데 이는 참여자들

에게 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상담 경험이 진짜 굉장히 많아야 되

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 으로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느낌이 들고 내담

자 특성에 따라 상담 스타일도 바 어야

겠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입

해야 할지 악하는 건 여 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 핵심 문제를

악하는 데 여 히 명료하지 않아요.

( 략) 아직 부족한 게 무 많고 이론

인 부분과 새로운 상담기법들도 많이 나

오고 있는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고 반 으로 다 아쉬운 거 같아

요.” <참여자 8 (조선족)>

“ 문성 부분. 이스마다 새롭고 다르

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힘든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지? 계속 공

부하고 배워야 해요. 수퍼비 도 계속 받

아야 해요. 그때그때 만나는 학생에 따라

도와주려면 수퍼바이 찾아가고, 인

지 인 부분이 도움이 되면 그쪽으로 공

부하고, 트라우마 경험이 향을 미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참여자 11

(조선족)>

이겨낼 수 있는 힘

참여자들은 주변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지지

와 배려가 수련과정을 이겨내는 데 요한 의

미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그 에서도 특히

“ 우” 같은 동기나 동료수련생들과 서로 의지

하면서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냈다. 참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동기나 동료수련생들과 함께 보

내고, 사소한 것부터 함께하며, 고민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동기나 동료수련

생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이들이 수련과

정에 응하는 데도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

려와 지지가 힘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료수련생들은 우 같은 느낌이었

고 희가 소그룹 수퍼비 을 계속하거

든요. 서로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심상담사로서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의지하고 얘기 나 면서 공유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가는 동지 같

은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동기 두 명이 있었는데 매일 같이 밥

먹고 수업 듣고 이래서 혼자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어요. ( 략) 동기들과 계

는 되게 좋았고 랑 계속 친구 해줬으

니까 는 지 도 생각하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울컥) 그니까 제가 되

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계속 에 있었

으니까, 좋은 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이 되지 않았나. 함께 한 시간이 많으

니까. 같이 공부하고 산책하고 밥 먹는

시간이 축 되다 보니까 이제 국 이나

이런 게 별로 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참여자 10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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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마음속에 지녔던 심과 상담

을 공하면서 구체화한 목표는 이들에게 수

련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는

참여자들에게 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많

은 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 상담을 문 이

고 체계 으로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는

데, 이들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에서 성

을 발견하고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 문가들

을 보면서 문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수업 과정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만났던 교수님들 다 무 좋았고 특히

실습 과정에서 아주 경력이 많으신 분들

이 와서 수련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

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생겼어요. ( 략) 국인 내담자들은

다 보다 어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과

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한테 집 언

니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로서 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내담자들이 안정

인 환경에서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

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 <참

여자 1 (비조선족)>

“ 문 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외국

인이다 보니까 더 어렵고 시간도 더 많

이 걸렸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뭐라도 남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의미

가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비조

선족)>

변화와 성장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에게 수련경험은

개인으로서나 상담사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상담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상담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워크 , 세미

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장하 고, 특히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등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

다. 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타인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인 계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이나 개인 인 계에서도

정 인 변화를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유

학생으로서 힘든 학업과 수련과정을 이겨냈다

는 것 자체로 자신의 성장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있게 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

요.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내 감정들에

해서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한테

는 도움이 되었어요. 내담자와 비슷한 경

험에 해서는 스스로 상담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

니까 웬만한 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 인 부분에

심을 가지게 되고 구든지 편하게 소

통을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도움이 되

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찾는 데도 도

움이 되었고 사람과 계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8 (조선족)>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상담할 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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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더 편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특히 불편했던 내담자를 통해서 자신

을 발견했고, 워크 가는 것도 많은 도

움이 는데 교육분석으로 많이 성장했

고 내담자를 만날 때도 더 도움이 되었

어요. ( 략) 그리고 남편과 엄마와의

계에서도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참

여자 3 (비조선족)>

참여자들에게 개인 인 성장뿐 아니라 상담

문가로서 변화하고 성장한 이야기 한 들

을 수 있었다. 본격 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는 기술 인 노하우가 생겼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커졌다. 를

들어, 몇몇 참여자들은 학상담센터에서

국인 내담자를 담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

었는데, 상담을 통해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

려움에 한 이해가 커졌고, 이들을 효과 으

로 조력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터득해가고 있

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효능감과 자

신감이 상승하면서 문가로 성장해가고 있음

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이들에게는 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상담하면서 이제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

었어요. 어떤 걸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에

는 진짜 닥치는 로. 그때는 되게 불안

이 높았는데 지 은 내담자한테 뭘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여유. 상담하

면서 뭘 하고 있고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

으로 내담자들의 패턴이 조 씩 보이

기 시작했고 효과 으로 도와 수 있

는 부분이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8 (조선족)>

“처음보다는 크게 당황하는 일들이

었어요. 기 사례가 오면 센터랑 같이

회의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어떻게 처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략 좀 익숙해요. ( 략) 유학생들의

체 인 고민이 이해되고 ‘어떻게 이런 어

려움들을 체 으로 여나갈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1

(조선족)>

상담수련 법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상담수련과정을 경

험하면서 상담자격 제도와 비자 문제에 변화

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를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도움받을 수 있

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으로 구분하 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을 특수 상담으로

분류하고 실제 진행한 사례 일부만 인정하

고 있는데, 이 요건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국인 상담 공자들

은 이 기 으로 인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

득하는 것을 포기하 고, 이를 외국인 상담자

들에 한 차별로 지각하 다. 즉, 국인 상

담사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수련과정에 참여하

면서 국인 내담자를 국어로 상담하고, 축

어록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담자의 문화 인

요인까지 반 한 후 수퍼비 을 받는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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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

은 국인을 상으로 진행한 상담을 일반상

담과 동일하게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

다.

“자격제도에서 외국인 사례를 특별상

담으로 인정하는데 수퍼비 자료를

같이 만들고 오히려 번역 과정도 있고

엄청 더 노력하고 소모하고 있어요. 지도

받는 것도 같은 선생님께 받는 거라서

오히려 1.5배로 인정을 해줘야 충분할 것

같아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더 많고 문

화 인 부분도 추가로 생각해야 하니까

요. 상담 자체는 같이 하는데.” <참여

자 11 (조선족)>

참여자들은 졸업 후 비자 연장에 한 어려

움을 경험하 고 이와 련된 제도 개선이

시 함을 호소하 다. 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동포비자를 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활동에 제약이 크지 않은 반면,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상담사 직종으로는 취업비자

를 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담과 무 한

일을 하면서 비자를 발 받은 후 다시 상담사

로 일하거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보통 E7 비자 받

거든요. 근데 상담사 직종이 포함 안 되

어 있어요.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80

여 개 직종이 있는데 상담사, 사회복지사

가 없거든요. 는 바꿨는데 바꿀 수 있

는 이유가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를 바

꿨고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거 요. (비

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몇 개 충족해

야 하거든요. 사실 한족은 졸업하고 나

에 취업 문제가 있는 거 요.” <참여자

6 (비조선족)>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국인 상담사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원과 경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를 들어, 국인 상담 공자들이 수련과

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나 고 서로 조

언을 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보

고하 다. 특히, 기 상황에 처한 국인 내

담자의 경우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데, 국인 상담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다양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지체계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

한 국인 상담사들은 상담사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요한 정보를

문서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다.

“유학생 자살률도 좀 높은 편인데 상

담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했는지

서로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기 사례

같은 경우랑 인터넷 독 청소년 등 많

으니까 학시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

한 이스를 물어본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

살 같은 기 사례에 처했던 상담사들

의 경우에는 상담에 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 인 경험도 있으니까요.”

<참여자 2 (비조선족)>

한편,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궁 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

자서 답을 찾아야 했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

아도 될 부분을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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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 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학원 교육

과정에 한 구체 인 안내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정 비 사항에 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특정 도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를 들

어, 수업 과정이나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두 번이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와 시스템 때

문에 어디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 략) 학회에서도 자격증을 따

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면 이 게 하라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 (비조선족)>

재한 국인 상담 공자의 수련경험에 한

일반 구조 진술

지 까지 구성요소 하 구성요소를

심으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의 학원

과정 상담수련경험에 한 상황 구조를

진술하 다. 아래에서는 참여자들의 개별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체 참여자들의 일반

인 경험의 의미구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학원 과정에 입학하기 부터 상담

이론 심의 학 과정을 거쳐서 상담실무

심의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하기까지의 시간

맥락과, 강의실, 연구실,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간 맥락 속에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

들의 수련경험과 그 경험에 한 의미를 살펴

보고 참여자들의 특성을 비교․통합하여 진술

하고자 하 다.

다수의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국

에서 학부를 다니던 시 에는 다른 분야의

공을 선택하여 공부했지만 다양한 경로로 상

담에 한 정 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한

국어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유

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상담 분야가 발 한 것도 유학을 선택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담을

문 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있었

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공 지식 때문에 학업과 상담실무를 잘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하 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상담은 처음 하는

학문 분야 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기본 인

상담지식부터 배워야 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를 들어, 한국어와 어를 함께

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 수동 으로 강

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많이 하

면서 발표 주로 진행되는 수업, 매주 주어

지는 과제와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내용을 참

여자들은 외국어로 소화해야 했다. 한국어와

어로 책을 읽고 과제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직 발표하는 것도 이들

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부분들이

었다. 하지만 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어릴 때

부터 한국어와 체계가 같은 조선어를 사용하

기 때문에 세부 인 용어와 억양에는 차이

가 있지만 다른 민족의 국인들보다는 한국

어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상

으로 어려움을 게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계에서 거

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문화 으로 소외된 느

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참여자들

은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공통

된 화 주제가 거나 화하는 방식이나 코

드가 맞지 않아 소통하기 어렵고, 유학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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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

이 받게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계로 발 하지 못하는 것에 해 아쉬움을

표 하 다. 선배나 교수와의 계에서도 어

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고 응하는 것

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 몰라서 부담을

덜 느끼기도 하 다. 한 새로운 문화의 사

람들과 교류하면서 가끔은 국과 련된 부

정 인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

정을 느 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 다. 반면, 참여자

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많

은 배려를 받았다. 를 들어, 과제와 발표를

비하는 것과 같은 학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

았으며, 한국인에 비해 장학 을 더 쉽게 받

을 수 있는 유학생으로서의 혜택도 있었고,

생활 인 부분에서도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

을 받았다.

많은 참여자들은 학원 학 과정에서 상담

련 수업을 들으면서 상담수련을 병행하 는

데, 이들에게는 이론으로만 배우던 상담기법을

실제 상담 장면에 용해보는 것에 한 기

와 이를 잘할 수 있을지에 한 걱정이 공존

하 다. 특히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한국

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상담을 한다고 해도 내담

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염려

가 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후 참여자들은 한국인 내담

자와의 상담과 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비조선족 상담 공

자는 한국인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자

신의 국 을 밝히고 필요시에는 상담사를 바

꿀 수 있도록 사 에 동의를 구하 다. 상담

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소통하는 데 제약

을 느 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더 긴장하거나

자책하기도 하 으며 교육, 인 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을 느 다. 한편, 조선족 참여자들은 세부

인 표 이나 억양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

으나 비교 숙련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기 에 내담자에

게 자신의 국 을 밝 야 할지 아니면 상담이

종료된 후 밝히거나 밝히지 말아야 할지로 갈

등하게 되었다. 자신의 국 을 밝혔을 때 내

담자가 자신을 문가로 인식할지 우려했지만,

내담자에게 문화 으로 궁 한 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었다. 반면, 자신

의 국 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내담자에게 이

러한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참여자

들은 국 을 밝히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

다. 결국 이들은 상황에 따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나름 고심하면서 선택하

지만, 이에 한 갈등을 여 히 경험하 다.

한 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한국인 내담자와

상담할 때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데는 어려

움이 없는 반면, 교육시스템, 문화 규범 등

내담자의 실 인 측면을 다루기 해서는

내담자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어색하고 부자

연스러움을 경험하 다. 참여자들이 만난 한

국인 내담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에 한 이해

가 있고 정서 인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인 반면, 국인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자기이

해보다는 빠른 해결 방법을 원했고 자신의 정

서에 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러나 참여

자들은 서양에서 개발된 상담이론을 한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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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해석하여 이해하고 한국 문화에

맞는 상담기법과 상담 언어를 배우면서 상담

수련을 받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배운 서구식 상담기법과 상담 언어를 국어

로 번역하여 국인 내담자에게 그 로 용

했을 때, 내담자와 정서 으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국인 내담

자와 상담할 때는 내담자와 공유하는 문화가

동일하고 유학생으로서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담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고

같은 국인으로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 다.

상담 공자들에게는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습도 요하지만 수퍼비 이나 공개사

례발표와 같이 상담사 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문성을 향상시키는 활동도 요하다. 참여

자들은 주로 국인 내담자들과 국어로 상

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퍼비 을 받기 해

서는 축어록을 국어로 작성한 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여 수퍼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국어로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

역해서 축어록을 작성하고 한국어로 사례개념

화를 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한 수

퍼비 에서는 수퍼바이 에게 한국어로 상담

내용을 달하고 질문을 하는 등 수퍼바이

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외국인으로서 감당해

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 들은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이들

의 수고를 인정해 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감

을 얻고 수퍼비 에 의지하면서 성장하 다.

하지만 다수의 수퍼바이 들이 국인 내담자

의 문화 배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인 내담자의 사례와 동일한 에서 이해하

고 지도하는 데 참여자들은 아쉬움을 느 고,

한국 문화와 국 문화를 모두 고려한 수퍼비

에 한 요구를 보고하 다.

국인 상담 공자들 에서 조선족 상담사

들은 한국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상담수련 기

회가 많았던 반면 비조선족 상담사들은 한국

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담수련할 기회

도 상 으로 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국

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재학 인 학의 상담

센터나 교수와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외부 상

담기 에서 국인 유학생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수련할 수 있었는데, 상담경력이 고 자

격증이 없어도 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은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

각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비조선

족 상담 공자들은 한국어 능력과 상담경력이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상담수련과

정 혹은 국인 상담사 모집에 극 으로 지

원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

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요구되었다. 한 상담 분야

에서의 제한 인 처우로 인한 경제 인 어려

움을 경험하 으며 동시에 유학생으로서의 경

제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 다. 특히, 부분

의 국인 상담 공자들은 소속 기 에서 유

일한 국인 상담사로서 내담자 모집부터

기사례 상담까지 국인 상담 련 업무를 혼

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 부담을 크

게 경험하 다.

참여자들은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부

족함을 발견하고 주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배려를 받으면서 성장하 는데 이는 수련과정

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 이들은 외국인 상담 공자로서 당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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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도 에 처하느라 정서 ․신체 으로

소진되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 고 이를 이겨내기 해서는 지속 인 노

력과 자기돌 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악하고 한 치료

개입을 하는 등의 상담역량이 여 히 부족

함을 느 고, 앞으로 상담 문가로 성장하기

해서는 상담수련을 꾸 히 지속하면서 수퍼

비 을 필수 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수련과정에서 ‘ 우’

같은 동기 동료수련생들과 의지하 고, 상

담 문가가 되기 한 목표가 힘든 과정을 이

겨내는 원동력이었음을 인식하면서, 내담자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담 진행에 한

노하우를 얻었다. 한 이들은 상담사로서뿐

만 아니라 내담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교

육분석을 통해 개인 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 다.

국인 상담 공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문제 을 발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

다. 우선, 상담 공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한 상담수련 요건에서 국어 상담이 특수

상담으로 분류되어 일부 사례만 인정받고 한

국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

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참여자들은 외국어 상

담사례를 인정하는 기 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일부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학원을 졸업한 후 상담사로 일

을 계속하고 싶어도 상담사라는 직종으로 취

업비자를 발 받을 수 없는 제도 한계 때문

에 계속 학업을 이어가면서 상담사로 일하거

나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를 변경한 후 다시

상담사로 일해야 하는 열악한 고용환경에 직

면하 다. 이에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 공

자들이 졸업 후 상담사로 일할 수 있도록 비

자 연장에 한 제도 변화가 시 하다고 호

소하 다. 마지막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소속

기 에서 혼자 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

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 고, 교육시스템과 자격증 취

득과정을 포함하는 상담수련과정 반에서 외

국인 상담 공자를 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

하다고 보고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학원 과정과 상담수련 장에서 어떤 경험

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11명의 참여자를 심층면

해서 얻은 자료를 Giorgi의 상학 연구방

법을 통해 분석하 고, 그 결과 5개 역, 15

개의 구성요소와 29개의 하 구성요소를 도

출하 으며,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의 수

련경험을 상황 구조와 일반 구조의 순으

로 진술하 다. 이 에서는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를 학원 과정에서 국인 상담 공자로

서의 경험, 상담수련과정에서 국인 상담사

로서의 경험, 학원 상담수련과정에서 참

여자들의 경험에 한 의미로서 자기돌 의

필요성 인식, 사회 연계망과 성장을 한

분투에 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 ,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학원 과정에서의 경험

우선 참여자들은 학부에서 심리학 련 수



ZHOU, HONGHUA․이소연․서 석 / 재한 국인 상담 공자의 수련경험

- 369 -

업을 들으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 고 상담

련 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움받았던 경험을

통해 상담에 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공

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이

미정과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 한국인 상담

사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해

상담에 입문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한국인 상담 공자와는 다르게 참여

자들은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의 상담 교육

과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

문에 한국에서 상담을 배운다면 자신과 타인

을 깊이 이해하고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갖

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있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이론 교육

심인 학원 과정에서는 다른 공 유학생들

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한국인 상담 공자

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선족과 비조선족 참여자들 모두 한국

어와 어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특히 비조선족 참여자들이 조선족 참여자들에

비해 한국어 사용에 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 다. 를 들어, 유학 반에는 수업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책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

업 시간에 발표하는 등 과제 수행에서도 많은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한국의

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학업에 지

장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김선남, 2007), 미

국의 상담 공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

불안을 보고한 연구(Ng, 2006), 한국의 조선족

유학생들이 일상 인 언어와 학문 인 언어가

달라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연구(김정

희, 김 순, 2018)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어를 국어로 배운 참여자들이 한국어와

어를 모두 시하는 학업 분 기에서 한국어

와 어를 병행해서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 때

문에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 다. 이러한 어

려움은 국인 상담 공자들이 자신감을 상실

하고 축되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했는데, 이는 국인 상담 공자를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과

이다.

둘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한국 교

육시스템에 응하는 문제로 인해 한국인 상

담 공자들에 비해 추가 으로 어려움을 경험

했다. 주로 강의와 시험으로 이 지는 국의

학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처음

하는 다양한 수업 방식들은 참여자들에게 부

담이 되고 응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었다.

특히 발표는 참여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

끼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비해야 할지 방법

을 몰라서 당혹스러워하 다. 이는 국내 국

인 상담 공자들에 한 연구 에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Ng와 Smith(2012)의 연구에

서도 미국의 상담 공 유학생들이 본국과 상

이한 교육시스템과 학습 환경 때문에 응상

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계에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학원 과정에서 배려의 상이 되

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

데, 연구실 동기나 선배들은 학업과 생활면에

서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교수진

은 이해와 지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학업 부

담을 덜어 주었다. 반면, 국인 상담 공자들

은 계에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

는데,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370 -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었고, 다른 구성원

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주로 받는 입장이라

서 깊은 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 으며,

자신을 외부자로 인식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상담 공 유학생들 한 동료들과의 계에

서 고립감을 느끼는 동시에 미국인 동료와

교수들로부터 지지와 수용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Mittal &

Wieling, 2006). 본 연구결과에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학원 과정에서 특히 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국내 국

인 상담 공자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

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수련과정에서의 경험

상담실무와 련해서 재한 국인 상담 공

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국내 한국인 상담

공자들이나 해외 상담 공 유학생들의 경험과

유사한 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상담수련을 시작하기 에는 이

론으로만 배우던 상담을 직 내담자를 만나

용해보면서 자신의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

을 것이라는 기 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수

련경험을 통해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상담 공

자들의 경험(박응식, 2018)과 유사하다. 반면,

국인 상담 공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때문에

내담자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내

담자에게 도움을 수 있을지에 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상담

공자들이 경험하는 상담 수행과 내담자 이해

에 한 걱정(채순옥, 최혜란, 2015)과 차이가

있다.

상담을 시작한 후,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한국인 내담자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

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다. 우선, 부분의 비

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부족한 한국어 때문에

표 하려는 바를 충분히 달하지 못하고 내

담자의 말을 온 히 이해하지 못하 으며, 교

육, 경제, 사회 등 내담자와 공유하는 문화가

달라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

요하 다. 반면에 조선족 참여자들은 비교

어려움이 을 것이라 상했지만, 사용하는

어휘와 억양, 살아온 환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거나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학교문화,

진로진학 취업 과정과 같은 실 인 시스

템에 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

다. 이는 Ng(2006)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Ng의 연구에서도 비서구권 국가 상담 공

유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문화 차이로 인해

서구권 국가 출신 유학생 미국 학생들보다

내담자와의 의사소통 장벽을 더 많이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권 국가 출신의 상

담 공 유학생들 한 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어휘, 억양 구어 사용에 한 문

화 차이로 인해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와 상

담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비조선족 상담 공

자들은 수퍼비 이나 공개사례발표를 한 보

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수퍼바이 와 소통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달하려는 내용을 충실

하게 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상담 기에는

국인 내담자를 더 편하게 생각하지만, 상담

이 진행되면서 국인 내담자에게 상담기법이

나 근을 용하는 것이 어색했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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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인 내담자들은 감정 정서 심

질문에 구체 으로 답변을 잘하는 반면, 국

인 내담자들은 인지 으로 문제를 다루고 내

면에 하려고 시도할 때 부자연스럽고 어

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참여자들이 한국

에서 배운 상담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 체험

을 요시하는데, 이는 국인 내담자들이 선

호하는 즉각 인 문제해결이나 이를 한 인

지 인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국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이

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의

규범 수와 집단 구성원 간 화합을 요시하

는 등 집단주의 특성이 강하다(Wang & Lu,

2017). 특히, 국인 유학생들은 스트 스 상

황에서 직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 조

건을 변화시키는 등 극 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 심 처를 더 많이 사

용한다(하창순, 선혜연, 2010). 결국, 국인 내

담자들의 경우 정서 심의 개인 내 상을

탐색하는 상담 근에 쉽게 응하지 못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국

인 상담 공자들은 국인 내담자와의 상담에

서 막막함을 느 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국인 상담 공자들이 국인 내담자

와의 상담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

구결과는 련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Ximei, 2020)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이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퍼비

공개사례발표 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동시

에 수퍼바이 로부터 도움을 받고 상담사로서

의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부분의 수퍼바이 들이 문화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인과 동일한 시

각에서 국인 내담자를 이해할 때 참여자들

은 수퍼비 에서 부정 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참여자들은 국과 한국 양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내담자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인의 문제해결 심 처와 인지

사고 등의 문화 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퍼비 이 제공될 필요가 있

다고 보고하 다. 이는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에 한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Ximei, 2020)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Sangganjanavanich와 Black (2009)의 연구

에서 유사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미국에

서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한 외국인 상담사들은

수퍼바이 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

자들을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보고하 고,

이는 상담사로서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더

지지 이고 도움을 수 있는 수퍼비 환경

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퍼비 을 통해 필요한 도움

을 얻는 등 정 인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구체 으로, 참여자들은 수퍼비 을 통해 내

담자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다양한

상담 련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수퍼바이

로부터 외국인 상담 공자로서 경험하는 어

려움에 해 정서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상담 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재한 국인 상담사들의 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곽열과 하정희(2021)의 연

구에서 참여자들이 수퍼비 을 비롯한 체계

인 수련을 통해 문 상담사로서의 역량이 강

화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퍼비 을 통해 외국

인 내담자에 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힘들다

고 느끼기도 하지만, 상담이론과 기술을 배우

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수퍼바이 로부터

고생한 부분에 해 로와 인정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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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유창한 조선족 상담 공자들이 한

국인 상담 공자들과 동일하게 상담수련 기회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상담수련 기회가 었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국인 내담자가 많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일부 국인 동료들이 결국 수련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학 과정에만 념하게

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 다고 보고하 다.

한 상담사 자격요건으로 외국어 상담사례가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까지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부 비

조선족 상담 공자는 자격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담경력에 비해 자격증을 소지한

참여자들이 은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국인 상담 공자

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국인 내담자를 상

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외국인 상

담사로서 혜택이라고 생각하 다. 재한 국

인 상담 공자들이 외국어 상담사례를 일부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자격요건을 채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조선족 상담 공

자들과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의 상담수련 기

회의 차이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언어 이 을 이용하여 상담수련 기회

를 얻는 경험에 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찾기 어려웠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상담실무과정

에서 상담수련비용과 제한된 소득 때문에 경

제 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 다.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취업 활동을 하

기 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

에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은 일반 통․번역이

나 사무보조 같은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되

며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30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하이코리아, 2022).

한 상담 공 유학생들은 학 과정 외에도 추

가 인 비용이 소요되는 수퍼비 , 집단상담

참여 등 자격증 취득을 한 여러 상담수련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상담

수련생이자 유학생으로서 경제 어려움을 이

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 따르며,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한국인 상담

사들(이미정, 박승민, 2015; 이상학, 서 석,

2017)과 국인 상담사들(곽열, 하정희, 2021)

모두 상담교육 상담수련에 소요되는 비용

과 상담 문직의 낮은 보수 때문에 경제 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상호교차성 이론과 Hays(2008)의

ADDRESSING 모형을 토 로 참여자들의 경험

을 조망하 다. 상호교차성 이론에서는 다차

원 인 요소들이 복합 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개인의 경험( , 불평등,

억압)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Rosenthal,

2016; 김태선, 신주연, 2020에서 재인용). ‘상호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미국 노동시장 내 흑

인 여성들의 치를 분석하기 해 처음으로

언 되었는데(Crenshaw, 1989), Crenshaw는 인종,

계 , 젠더, 민족 등 다차원 인 불평등 요소

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요인

들이 교차하는 지 에서 흑인 여성들의 불평

등 경험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

에서는 신경아(2017)가 성별, 고용 형태, 지 ,

연령, 외부화 등의 요인들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경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한편, Hays(2008)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한 틀로써 ADDRESSING 모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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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은 각각 연령과 세 (A), 선천

장애(D), 후천 장애(D), 종교와 지향(R),

민족․인종(E), 사회경제 지 (S), 성 정향

(S), 토착유산(I), 국 (N), 성(G)을 의미하는데,

한 개인의 특성들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경

험을 포 이고 체계 으로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국인 상

담 공자들은 외국인이면서(N), 사회경제 으

로 취약한 유학생이자(김성 등, 2012) 다른

공에 비해 학 과정 외 추가 인 수련비용

을 감당해야 하는 상담 공자이다(S). 구체

으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한국인 상

담 공자들에 비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학업 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상담사 처우와 수련비용

문제는 국내 다수의 상담 공자들이 경험하

는 어려움이지만,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한

국 내 취업 활동에 제한 인 유학생으로서 안

정 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한국인 상담 공자들보다 수련과정이 길

어지면서 더 많은 경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편,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은 한국어

숙달 정도가 상 으로 덜한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E), 이로 인한 불평등 경험의 정도와

양상이 조선족 상담 공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조선족 상담 공

자들은 조선족 상담 공자들보다 수련과정에

서 언어․문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수련기회가 더 부족하며, 국어 상담사례는

일부만 수련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자

연장의 어려움 한 추가 으로 경험한다. 이

처럼 국 , 사회경제 지 , 민족 등 여러 요

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한국에서 상담을

공하고 상담수련을 경험하는 국인 상담

공자들이 한국인 상담 공자들보다 더 힘든

경험을 했을 것이며, 그 에서도 비조선족 상

담 공자들의 경우 민족과 련한 불평등 경

험이 더 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련경험의 의미: 자기돌 의 필요성 인식,

사회 연계망과 성장을 한 분투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학업과 상담수

련을 지속하면서 신체 ․심리 소진을 경험

했지만 당면한 도 에 처하느라 이를 뒤늦

게 알아채는데, 참여자들은 이런 도 과 분투

가 자기돌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 다. 구체 으로, 참여자 비

조선족 상담 공자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다. 이들은 상담사로

서 내담자를 조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성

을 발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

끼고 이를 실 할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이들은 상담 수련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마 어렵고 이를 해결

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도

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 조선족 상담 공

자들은 비조선족 상담 공자들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응하는 데

더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분의

참여자들은 소속 기 에서 유일한 국인 상

담사로서 특별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에

해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과 경로가 부족하

여 더욱 고민이 되었고 직 부딪히면서 해결

책을 찾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더욱 소진되었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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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외국어 상담사

례가 일부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

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

에 해 무력감을 느 는데, 특히 수련과정에

서의 재정 인 부담은 학원 과정에서 유학

생으로서 경험하는 경제 인 어려움에 더해

이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경제 인 어려

움보다 이들을 더욱 좌 하게 만든 것은 한국

에서 안정 으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

자가 없다는 실이었다. 특히, 비조선족 참여

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상담사로 활동하

기를 원했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진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많은 과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완수하느라 자신이 심리 으로 소진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수퍼비 이나 교육

분석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경험을 하

게 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극 으로 자기

리를 하면서 심 ․신체 으로 회복될 수 있

도록 의도 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 하 다. 자신을 돌보지 않아 개인 성취

감이 감소되고 심리 으로 소진되는 상은

한국인 수련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황채

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에서도 확인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경험하는 신체 ․심리 소진과 함

께 자기돌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추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다양한 어려움

에 직면해서 소진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이는 참여

자들이 힘든 수련과정에 응하는 데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 다. 참여자들은 동기

나 동료수련생들과 수련과정뿐 아니라 개인

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

하 고, 국인 상담 공자들과도 서로 공감

하면서 많이 의지하 다. 한 참여자들은

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지지

와 도움, 교수의 지지와 격려는 이들에게 많

은 힘이 되었고 이들이 수련과정에 응하고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국인 상담 공자들은 수퍼비 을 통해 정

인 향을 받았다. 이들은 수퍼바이지로서

그리고 ‘내담자’로서 수퍼바이 에게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에 한 기

가 있었고, 수퍼바이 들의 공감에 보상받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상담 문가로

성장해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주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재

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어려

움을 이겨나가는 데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주변 구성원들 외에도 참여자들

은 개인 으로 상담에 입문하면서부터 지녔던

심과 상담 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원동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처음에는

상담을 체계 이고 문 으로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상담수련을 시작했고, 수련과

정에서 상담 직종에 한 성을 발견한 후

상담 문가를 꿈꾸면서 수련과정에 응하기

해 노력하 다. 따라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주변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정 인

힘과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포부는 수련과정

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국인 상담 공자들에 한 주

변 지지집단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는 선행연

구(곽열, 하정희, 2021)와 유사하지만, 개인

인 목표와 심의 향으로 얻은 원동력과 힘

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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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상담이

론을 배우고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한 인간으

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여자들은 이것을 개인 인 측면에서의 정

인 변화로 인식하 고 수련과정 반에 한

의미 있는 성장으로 보고하 다. 를 들어,

참여자들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의 계

에서 더 계지향 으로 변하 고, 성숙한 방

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다양한 사람

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법을

익혔다. 한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수련과정

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에 고마움을 느 으며 수련과정 자체를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고하 다. 이들은 외국인으

로서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낸 후 불안, 두려

움 등 부정 인 정서가 많이 어들었고, 앞

으로의 수련과정에 한 도 인 마음과 자

신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개인 인 경

험을 통한 성장을 언 한 선행연구(곽열, 하정

희, 2021; Ximei, 2020)는 있지만, 학원 과정

과 상담수련과정을 통해 개인 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성장 한 수련과

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 다고 보고하 다. 이

들은 상담수련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는 횟수가 어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공감, 경청 등 다양한 상담기술을 습

득하고,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

노하우가 조 씩 쌓이기 시작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 공자들이 수련과정을 통해

상담능력과 기 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곽열, 하정희, 2021; 박응식,

201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정과

박승민(2015)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사로서

발달해가는 과정을 과거로부터 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실 하

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시숙(Zeitigen)’의

개념으로 설명하 다. 연구자들은 상담사들이

‘시숙’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 해나가고 상담 문가로서 개인 자기 발

달을 사회 인 삶에 통합시키고 있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국인 상담 공자

들 역시 상담, 수퍼비 , 교육분석 등 다양한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 고, 개인

인 문제를 해결하 으며, 상담사로서 정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

은 개인 인 성장을 통해 내담자에 한 이해

의 폭과 포용력이 커졌고, 기술 인 노하우와

함께 ‘시숙’을 경험하면서 상담사로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실 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참여자들은 여 히 상담역량이 많

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속 인 상담수련과정

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지나온 수

련과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련과정에서도 어

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 다. 특히, 수퍼비 을 병행한 상담 경

험을 늘리고 새로운 상담이론과 기법을 배운

후 상담에 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본

인이 치료 인 도구가 되기 해서는 개인

자아와 문 자아가 지속 으로 성장하면서

더 높은 수 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상담수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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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시사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논하면 다

음과 같다.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언어,

학업, 사회 계,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

른 국 의 다른 공자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상담 공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극 인 처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재한 국인 상

담 공자들은 학업과 련된 교육시스템, 상

담사 자격증 취득을 한 차나 요건, 언어

문화 인 부분 등에 한 안내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잘 모르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외국인 상담 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

수련과정 반에 한 구체 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외

국인 유학생들의 학원 학업 응에 해 살

펴본 민진 (2013)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학교 시스템에 한 구체 인 안내와 정보 부

족을 언 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 다. 따

라서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일차 으로 제공

하는 오리엔테이션 외에 공에서 외국인 상

담 공자들을 해 학업과 련된 교육시스템

과 로그램을 주기 으로 교육하고 답변해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한 많은 학에

서 외국인 학부생들을 상으로 멘토링 로

그램을 제공하고 진로 정서 련 집단상담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 혹은 공에

서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원생들에

게도 한국어, 공 지식, 교육시스템 한국

문화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멘토링

로그램 혹은 집단상담 로그램을 운 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체계 으로

리하고 지속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Behl 등(2017)도 미국에 있

는 상담 공 유학생들을 상으로 수업에서

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

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규범과 문화를 이해

하도록 도움을 주며, 학술 문화 측면에

서 조언자(advisor)를 매칭하여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

하는 등 미국 문화의 매 리즘을 배울 수 있

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그

외에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 련 자격을

리하는 학회에서도 외국인 상담 공자들을

상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을 한 차와 요

건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수시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부서 혹은 담당자를 배치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상담수련과정의 주요 단계별

로 외국인 상담 공자들을 한 실질 인 서

비스가 제공되어 유학생으로서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시의 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유학

생활 상담수련과정을 안정 으로 경험하고

학업과 상담수련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만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 으

로 모임을 가지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

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를 들어, 국

어 상담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

에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부족한 부

분을 혼자 채워가면서 상담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측할 수

없는 기사례에 한 걱정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사만이 직면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나 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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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못하 고, 결국 비슷한 경험을 하는 동

료상담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Ng(2006)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상담 공자들

이 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 고립을 극복하

기 해서는 해당 문 기 에서 공식

비공식 인 포럼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

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Lee(2013)는 많은 유학생들이 잘 응하고 있

는 다른 유학생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매우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 고, Bochner,

McLeod와 Lin(1977)은 자국 학생들과의 계가

자존감, 문화 정체감 형성 심리 안녕

감에 도움을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자조집

단을 구성할 수 있다면 상담수련 반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지

지하고 격려하며 정서 으로도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 상담 련 학

과와 학회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러한 기회

를 마련해주고 이들이 극 으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향수병

에 걸리거나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

다(하정희, 2008). 그뿐 아니라 외국인 상담

공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한국인 상담 공자들에

게도 정 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

국인 상담사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상담

경험을 생생하게 듣고 느끼는 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 상담 공자들은 다문화

인식을 증가시키고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

는 등 상담사로서 성장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보고한

상담수련 기회 부족 상은 이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상담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많은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상담실무과정에서 상담수련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하거나 국으로 돌아간다

고 보고하 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

담 공자들이 상담 련 교육 상담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으로 기회를 찾아보

고, 필요할 경우 상담 련 학회 혹은 각종

상담기 에 상담수련 기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학상담센터 이외에도 외부 상담기

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들이 많은

상담기 에서의 상담수련 기회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고 조언하 다. 한 참여자들은 외국

인 상담 공자들이 상담수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수퍼비 이나 공개사례발표 그

외 상담 련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

진행에 한 간 인 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학상담센터, 다문화청소년학교 내 상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 상담기 등 다양

한 상담 련 기 혹은 상담 련 학회에서

는 소수의 사례라도 외국인 상담 공자들이

수퍼비 을 받으면서 상담을 경험하고 상담수

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

다. Skovholt와 Ronnestad(1992)가 제안한 상담사

발달 모델에서 핵심은 상담사들이 생애 으

로 지속 인 상담수련과 임상경험을 통해 상

담사 발달을 이루고 ‘개인 자기 발달’과 ‘

문가 자기 발달’이 통합되어 인 인 발달

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수련생들

에게 있어서 상담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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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공부하는 것만큼 요한 과정이다. 재

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능동 으로 상담실

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과

다양한 상담기 에서 극 으로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함께 이 진다면 앞으

로 더 많은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문

성을 갖춘 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비 과

정에서 수퍼바이 들이 국인 내담자를 문화

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내담

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이해한다고 보고하 다.

이는 수퍼바이 가 상담사의 문화 배경과

내담자의 문화 장벽에 을 맞춰서 지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 으로, 수퍼

바이 들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실정에 맞춰 수퍼바이지 내담자의 문

화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존 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문화 민감성과 다문

화 감수성(김옥순, 2008)을 향상시키기 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참여자들은

국인 내담자와 상담한 후 수퍼비 보고서

를 작성하는 것에 한 어려움과 수퍼바이

와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퍼바이 는 수퍼

비 과정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

니라 수퍼바이지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려

움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Reid와 Dixon(2012)는 다문

화 수퍼비 을 진행하는 수퍼바이 를 한

가이드를 제안하 는데, 그 내용은 수퍼바이

지와의 계를 구축하고 라포를 형성해야 하

며, 문화 인 유사 과 차이 에 해 논의하

고 이런 부분이 수퍼비 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함께 논의하며, 수퍼바이 /수퍼바이

지에 한 기 를 설정하고, 수퍼비 과 상담

수련과정에서 수퍼바이지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국인 상담

공자들에게 용한다면, 수퍼바이 와 수퍼바

이지는 라포 형성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동시에,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상담사를 배려해서

미리 수퍼바이지에게 질문을 제공하고 답변

(내담자 이해, 도움받고 싶은 부분, 수퍼비

에 한 기 등)을 작성한 후 공유하는 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내담자

이해에 한 차이 과 유사 을 극 으로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해, 필요할 경우

한국어와 국어 모두에 능숙한 상담 공자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진행한다면 수퍼바이 와

수퍼바이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상담사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 련 규정과 상담

사로서 체류 가능한 비자가 없는 것에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다

수의 국인 상담 공자들이 다른 상담사들에

비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 일부 자격증 취득

요건에서 외국어 상담사례를 일부분만 인정하

고 있다. 참여자들은 외국인 상담 공자의 자

격증 취득 차 요건에 한 별도의 안내

가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한 외국인에게

있어서 비자는 국외에 체류하는 데 가장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상담사 직종이 특

정활동 비자가 허용하는 85개 직종에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하이코리아, 2022) 학업을 지

속하면서 체류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지 않다. 따라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한국에서 상담사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제도에 한 개선이 시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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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 다.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에 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해 제언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

한 국인 상담 공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는데,

참여자 모집 당시 본 연구의 모집 기 에 부

합하는 남성 상담 공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

는 국인들에게도 상담 분야가 여 직종임

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가 재한 국인 남

성 상담 공자들에게 용될 수 있는지는 추

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참여자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2년 9개월부터 11년 8개월

까지이고 상담경력은 1년 3개월부터 10년까지

로 범 가 비교 크기 때문에 한국 거주 기

간이 긴 참여자들은 유학 반에 경험했던 상

황을 회상하기가 쉽지 않고 상담경력이 긴 참

여자들도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을 때 경험을

떠올리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자들은 SNS를 통해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

하 으나 연구조건에 합한 참여자를 모집하

는 게 어려워 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 다. 비확률 표집 방법 하나인

덩이 표집은 표본 수의 제한으로 선택 편향

과 외 타당도에 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 을 가진다(Cohen &

Arieli, 2011). 셋째, 조선족 4명과 비조선족 7명

총 1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 는데, 각 집단의

참여자 수와 총 참여자가 었기 때문에 상담

수련경험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확정 짓기에 한계가 있다. 한 본 연구 결과

를 다른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에게 용

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

국인 상담 공자들은 서울 소재 학에 입

학하여 상담수련과정을 경험하 는데, 실제로

부분의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에서 수련경험을 했기 때문

에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수

련경험을 한 상담 공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국

단 로 범 하게 모집하여 이들의 수련과정

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

구는 외국인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국인을 상으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다른

나라의 상담 공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

은 이론 심의 학 과정과 실무 심의 임상

수련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인터뷰 당시 한국

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재한 국인 상담 공

자들 에는 한국에서 상담실무를 경험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 경험을 쌓지 못했

거나 상담수련경험은 있지만 비자 혹은 취업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국인 상

담 공자들이 있다. 이들의 수련경험은 질

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참여자 모집 범 를 다양하게 해서 재한

국인 상담 공자들의 수련경험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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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deeply into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experiences of

Chinese counseling majors in Korea. The researchers recruited 4 Korean Chinese counseling majors and 7

other ethnic Chinese (non-Korean Chinese) counseling majors using the purposeful sampling method. They

participated in an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Using Giorgi ’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ta

analysis yielded 5 components, 15 categories, and 29 sub-categories. Five components included ‘Reasons for

majoring in counseling in Korea and complex feelings about them’,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studies

and training process’, ‘Benefits as a foreigner counseling major’, ‘Meanings of training experience:

overcoming and growing on their own and together in difficulty’,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change

in the counseling training and legal system’.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integrated and

reconstructed to create an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counseling majors’ experiences in Korea.

Key words : Chinese Counseling Majors in Korea, training experience, Korean Chinese, non-Korean Chinese


